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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원전 줄인 나라, 하나같이 전기요금 인상...캐나다는

71% 급등 (‘17.12.15,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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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ㅇ 독일․일본․캐나다․호주․대만 등 한국보다 앞서 탈원전․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던 국가에서는 하나같이

전기요금이 급등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이 전적으로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도 일부 요인일 수 있지만, 이외에도 연료

가격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 예를 들어, 남호주는 환경규제로 인해 가스전 개발이 저조한 가운데

내수용 LNG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이 전기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이며, 노후설비 교체,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송배전 비용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전력설비가 과다하게 남아도는 가운데

생산된 전기를 낮은 가격에 해외로 수출하고, 과잉설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고정비가 증가한 것이 전기요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 (044-20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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